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2022년 6월 12일(다해) 25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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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답송 

입당성가  81번  영광의 주 성삼위  

예물준비성가 512번  주여 우리는 지금  

영성체성가  
166번 

164번 

 생명의 양식 

 떡과 술의 형상에  

파견성가 200번   열절하신 주의 사랑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전례 담당 복사 

Andrew Oh • Edward Oh • Audrey Oh • Jacob Lee 

8시 미사 • • • 

11시 미사  Kevin Kim • Ethan Lee • Lucas Lee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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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희봉 벨라도 신부  

 성령강림 대축일을 지난 주일에 지내고 교회에서는 

그다음 주일인 오늘을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교리는 가톨릭교회에서 가장 중요하

고 핵심이 되는 변할 수 없는 신앙의 교리입니다.  이 

교리는 하느님이 세 명이라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분

이신, 단일 신,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시며 시작과 끝

이 없으신 하느님께서는 삼 위 이시라는 교리 입니다.  

즉, “성부, 성자, 성령”의 한 분이신 하느님이시라는 

교리입니다. 

 

 오늘 일독서 잠언의 말씀에서 언급하듯이 “성부, 성

자, 성령”께서는 창조 이전에 다 함께 같이 계셨다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의 존재는 구약에서부터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일장에서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때 하

느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당신의 “영”을 불어넣어 생명을 주셨

다고 하시 말씀에서도 우리는 생명의 창조 중이신 

“성부”와 말씀이시며 구세주이신 “성자”와 위로자이

시며 도움자이신 “성령”께서 함께 계심을 성경을 통

해서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가톨릭 신앙은 이 삼위일체의 신비를 가

장 잘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할 때든지 시작과 마무리를 “성호경”으로 합

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고

나서 모든 기도를 시작하고 또한 마지막 마무리도 똑

같이 “성호경”으로 끝냅니다. 이 성호경을 그을 때 우

리는 아무 의미 없는 이름이나, 할아버지나 할머니 또

는 인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이름

을 부르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무슬림 경우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느

님의 이름을 인간 입으로 부르는 것을 신성 모독죄라 

하여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대죄입니다. 

이렇게 유대교와 무슬람교는 하느님의 이름의 신성

함을 인간의 생명보다 더 중요시 여기며 하느님의 이

름에 맞는 흠숭과 사랑을 몸과 마음 그리고 온 힘을 

다해 바치는 것을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느님의 자녀로 삼으

시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혜를 주셨습니

다. 하느님은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무섭고 어려운 

상대가 아닌 언제든지 달려가 안길 수 있으며, 하느

님은 “내 편”이라는 참 편하고 부드러우며 온화한 관

계를 의미하는 교리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얼마

나 자주 많이 하면 “화살기도”까지 하겠습니까? 화살 

기도는 급할 일이 있을 때 그리고 어려운 일에 처했

을때 화살같이 하느님께 쏘아 올린다는 의미로 “화살

기도” 라고들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때 주님 안에서 

슬기롭고 현명하게 분별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기 위

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매우 중요한 기도입니다. 

개인마다 선호하는 화살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맞이해서 가

장 이상적인 “화살기도”를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유

대교와 무슬람교에서 거룩하고 거룩하며 신성한 이

름으로 목숨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이름인 하느님의 

이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확실한 믿음으

로 부르며 청한다면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우리 

영혼에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허락해 주실 것입

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다 

들어 주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

문 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삼위일체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힘들

고 어렵고 혼란하고 아프고 수난당할 때 그리고 기쁘

고 즐겁고 행복할 때 언제나 뛰어 다가가 아버지 품

에 안길 수 있는 “내 편인” - “성부와 성자와 성령”

께 찬미와 영광이 이제와 영원히 아멘.! 



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Pastor’s 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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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2022년 6월 12일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에 오랜만에 야외 미사를 드리기 위해 헥셔 

파크(Heckscher State Park)로 나왔습니다. 지난 2019년 

유월에 야외미사를 한 후, 만 삼 년 만에 야외미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코비드 팬데믹은 우리 

삶에 견디기 힘들만큼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꿋꿋이 버텨냈고 내일을 

준비하며 오늘을 벅차게 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야외미사는 우리 스스로 하느님과 함께 자축하

는 날이길 바랍니다. 정갈한 성전 안에서 주님께 미사

들 드리는 것이 좋지만, 오늘같이 숲속에서 자연스럽

게 불어오는 바람과 나뭇잎 찰랑이는 소리와 새 소리

와 사람들의 소리를 배경으로 하느님께 미사를 드리

고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재발견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미사를 드리고 함께 나누는 모습에서 갈릴래아 바닷

가에서 군중들을 가르치고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수많은 군중을 배불리 먹이신 예수님의 사랑

을 느껴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먼 외딴곳까지 

간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무

엇을 기대했을까?” 

 

 분명 빵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바랐던 것은 

잔잔한 위로였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바랐던 것은 잘 

할 수 있다는 용기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바랐던 것은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들의 바람에 대한 예수님의 대

답이었습니다. 슬퍼하고 가난한 이들은 행복하다는 

행복 선언이었습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씀을 믿

고 실천하는 이는 모두가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사랑입

니다.  

 

 오늘 이 숲속에서 만나 뵙는 예수님은 예전에 군중

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똑같이 우리에게도 들려주

십니다. 아버지 하느님과 외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로부

터 내려오신 성령께서 옛날 갈릴래아 바닷가에서 군중

들에 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로하고 용기를 주시

며 희망의 이유로 우리 곁에 우뚝 서 계십니다. 산들 불

어오는 바람처럼, 아이들의 함성처럼, 또는 우리의 웃

음처럼 정겹게 우리 곁에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거룩한 삼

위일체 신비에 참여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아

버지와 일치를 이루신 것처럼 그 일치에 우리도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보호자 

성령이 오시면 그분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은 모두 함께 그 일치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 말

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떠나고 나면 

보호자 성령이 오시고, 그분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우리

에게 하느님의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

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요한 16: 15) 

 

 세상은 아직도 살아가기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

수님께 대한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어 우리

의 지혜가 되시고 용기가 되시어 보호하시기에 내일의 

희망을 갖고 오늘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이

웃에게 전하게 합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함께 더불어 

힘든 세상을 헤쳐 나갈 수 있게 합니다.  

 

 이를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마태오 11:28-30) 이렇게 우리

는 오늘 삼위일체의 신비 안에서 웃으며 삶의 노고를 

치하하고 위로하며 힘을 얻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넉넉

한 마음으로 이웃에게 훈훈한 웃음으로 오늘을 즐깁니

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찬미받으소서!” (오늘의 입당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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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주일 (6월) 

 본당 설립 50주년 준비 기도문                                   | 공동체 소식                                     

본당 설립 50주년 준비 기도문 

 

 사랑이신 아버지 하느님,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어  

 외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아버지 하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비옵니다. 

 

 은총의 복음이 동방의 끝,  

 한반도까지 미치어  

 수많은 신앙 선조들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목숨 바쳐 믿으며, 

 복음을 지키고 후손들에게 전하였으니  

 그들의 굳은 절개와 신앙을 보시어  

 그 후손들인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고국을 떠나 이국 만리에서도 

 순교 조상의 믿음이 이민 생활의 힘이 되어 

 주님의 복음을 살아온 지  

 어언 반 백 년의 희년을 바라보며 비오니, 

 다음 50년을 준비함에 있어 

 자비와 사랑의 성령으로 

 우리 성 바오로 정하상 본당 식구들을 보호하시어 

 현 팬데믹의 고난을 극복하는 힘을 주시고 

 내일의 희망을 주소서. 

 

 또한 언제나 서로 사랑하며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누라 하신  

 아버지의 뜻에 맞갖은 하느님의 공동체로  

 지속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화목하게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구세주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모님의 배필, 성 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바오로 정하상,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국의 모든 순교 복자 성인 성녀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특별헌금  

경로의 날 행사  

일시 : 6월 14일(화)  10 a.m.  

아버지날 꽃 달아 드리기 

일시 : 6월 19일(일) 모든 미사 시작 전 

장소 : 본당 정문 앞   

아버지날 꽃 만들기 봉사  

일시 : 6월 18일(토)  10 a.m.부터 시작 

장소 : 성당 친교실 

많은 청년들의 참여 바랍니다. 

가톨릭 신앙에 관심있는 청년들의 모임  

 

주일학교 견진성사  

사무실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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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알 림 

2022년 여름캠프 등록   

날짜 : 6월 29일(수) - 8월 12일 (금) 7주간  

대상 학년 : PreK—5학년  

일반 등록 : 6월 12일(오늘)까지  

일반 등록금 : $1,460 

 

QR CODE로 웹싸이트 방문하기: 

 

주일학교 선생님 모집  

2022 성바오로 정하상 야외 사생대회  

 

야외 미사  

2022년 본당 야외 미사     

Heckscher State Park Field #2 

2022년 본당 야외미사 일정표 

장소 : Heckscher State Park  

1 Heckscher Parkway, East Islip, NY 11730 

(Field #2)  (631) 581-2100 

AM   8:00 버스 성당 출발 

       10:00 - 10:30 미사 준비 

       10:30 - 11:30 미사 

PM   11:30 - 1:30 점심시간 

       1:30 - 4:00 친교시간 (사생대회: 1 p.m.—3 p.m.) 

       4:00 - 4:30 폐회 기도 

       4:30 - 5:00 주변 청소 및 관리 

2022년 본당 야외미사 기타 사항      

사제 성품성사 기념일  

의료선교팀  

 

사랑나눔 저금통 모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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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 소식                                                                                       2022년 6월 12일 

알 림 알 림 

생활상담소 상담 휴무  
 

6월 12일(오늘) 생활상담소는 야외 미사 관계로   

휴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Long Island 구역 3반   

 

미사 후 방역 봉사  

미사 후 방역을 위한 청소(Sanitizing seat)와 

정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신자분은 미사 후  

봉사 자와 같이 남아 방역 청소 및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정성  

이스라엘 성지순례  

 

울뜨레야 

로사리오회 월례회 취소 

사목회, 단체장 합동회의  

안나회 월례회  

 

요셉회 월례회  

 

미동북부 제39차 지구 울뜨레야  

 

꼬미시움 평의회  

일시 : 6월 19일(일)  2 p.m.  

장소 : 성당 친교실  

소공동체 노래  
 

1.  말씀을 이 땅에 내리시어 사람을 지으시고 

    서로 사랑하라 하시며 길을 밝혀 주시네 

    우리는 함께 모여 기도하며 살아가리 

    크신 사랑 전하는 지킴이가 되리라 

 

2.  불꽃보다 더욱 찬란한 영광을 뒤로하고  

    바다보다 더욱 드넓은 모든 꿈을 접은 채 

    따라 갔네 따라 갔네 주의 길을 따라 갔네 

    성정하상 바오로 우리 교회 터전이라 

 

3.  일곱빛깔 마음들이 사랑하며 하나되니  

    땅 끝에서 하늘까지 무지개 피어나네 

    이루었네 이루었네 소공동체 이루었네 

    오늘도 손에 손 잡고 무지개 타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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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nouncements                                                                                                                                                             June 12, 2022 

2nd Sunday in June                                                                                           Announcements 

In order to keep our church members healthy, we 

would like your help. We are asking for members of 

the congregation to help with the disinfection of the 

church after the mass you attended is over. Supplies 

will be provided. 

Camp 

Summer Camp 2022  

 https://sites.google.com/view/

stpaulc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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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 Closed  

Seeking Sunday School Teacher 
Our parish is looking for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teachers. If you are interested, please contact us.   
Inquiries : Jaeyeon (Juliana) Jung (929) 928-1487 

Sunday  School 

Outdoor Mass  

Special Collections  

Confirmation Mass (Mass Switch) 
Date : June 19th (Sun)  
There will be a mass switch. The children’s mass will 
be at 9:30 a.m. and the JH - HS mass will be at 12:30  
p.m. due to confirmation. 

Catholicism With Bishop Barron  
Let us learn and share our catholic faith  
The first meting : Jun. 24th (Fri)  
Time : 7 p.m. 
Location : Education Center (Chapel) 
Inquiry : Deacon Im (646) 879-7299  

2022 Summer Church Outdoor Mass 
Date : June 12th (Today) 
Pace : Heckscher State Park, Field #2 

 

Schedule for Outdoor Mass 
8:00 a.m. bus departure 
10:30 a.m. - 11:30 a.m. Mass 
11:30 a.m. - 1:30 p.m.   Lunch 
1:30 p.m. - 4:30 p.m.    Samulnori Performance, Games,    
                                    Closing Prayer  
              Art Contest 1 p.m.— 3 p.m. 
4:30 p.m. - 5:00 p.m.    Cleaning  

Rice Bowl Collection  
The total collection of Rice Bowl is $3,578.50.  
Thank you.  

Anniversary Dates of Ordination to Priesthood 
Fr. Andrew Kim  
24th Ordination : Jun. 27th (Mon) 
Fr. Heebong Bernard Nam  
25th Ordination : Jun. 28th (Tue) 
Fr. Joseph Veneroso, M.M.  
44th Ordination : Jun. 24th (Fri) 
 

We respectfully request that the congregation pray for 
their well-being and continued service.   

In Celebration Of Our Fathers  

Collection  

https://sites.google.com/view/stpaulcamp
https://sites.google.com/view/stpaulcamp


  
 

 For the church: for its leaders and all its people, for those who seek wisdom, understanding, counsel and 

strength, we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 For all nations and peoples: that they know lasting peace, we pray to the Lord. ◎ 

 For those who are tempted to commit suicide: that they may find lasting peace through the efforts of this 

Christian community and be freed from the traps that ensnare them, we pray to the Lord. ◎ 

 For communities that rise to the challenges of faith, we pray to the Lo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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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Fr. Joseph Veneroso, M.M.  

Weekly Homily                                                                                                                                                               June 12, 2022 

 The book of Genesis reveals that God created humans in the divine image and likeness. The 
means each human being is in some way a reflection of God. Sin may distort the image and bad habits 
might obscure the likeness, but neither sin nor bad habits can destroy God's image in us. Today's feast 
of the Holy Trinity reveals the mystery that there is one God in three divine Persons: Father, Son and 
Holy Spirit. This mystery is so profound and so holy that when we pray "Glory to the Father, to the 
Son and to the Holy Spirit..." we bow our heads. We bow because the Trinity is the image and like-
ness of God in which we were made. 
 
 What does Trinity tell us about God---and ourselves? God exists as set of holy relationships. 
God is, in fact, a community. We humans, likewise, experience the fullness of life and love in holy 
relationships and in community. The book of Genesis also says "It is not good for the man to be 
alone." Thus, by joining with a spouse in a holy relationship we help to restore creation to its original 
goodness. All of us here live Trinitarian lives: We are sons and daughters. We are spouses. We are 
siblings. We are also friends, classmates, coworkers and neighbors. Like God we are one being, but 
we experience the fullness of life by sharing ourselves with those we love. Thus, this Solemnity of the 
Most Holy Trinity is not only about God but about us. We cannot help but bow before so intimate and 
so profound a myster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The Most Holy Trinity                                                                                                                       June 12, 2022 (Year C) No. 2584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Proverbs 
  Proverbs 8:22-31 (166C)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first Letter of Saint Paul  
  to the Romans  
   Romans 5:1-5 

Communion Antiphon 

  Since you are children of God,  
  God has sent into your hearts the Spirit of  
  his Son, the Spirit who cries out: Abba, Father.  

 

 Pastor  

 Parochial Vicar 

  

 Director of  

 Faith Formation 

 Permanent   

 Deacon 

 
 

 Pastoral Assistants 

 

 

 Parish Council  

 President 

Mr. Peter Park  

 Financial Council Mr. Paul Hong 

Responsorial Psalm            Psalm 8:4-5, 6-7, 8-9 

◎  O Lord, our God, how wonderful your name in all the earth! 

○  When I behold your heavens, the work of your fingers, the moon and the stars which you set in       

      place-what is man that you should be mindful of him, or the son of man that you should care for     

      him? ◎ 

○  You have made him little less than the angels, and crowned him with glory and honor. You have     

      given him rule over the works of your hands, putting all things under his feet. ◎ 

○  All sheep and oxen, yes, and the beasts of the field, The birds of the air, the fishes of the sea,   

      and whatever swims the paths of the seas. ◎ 

When he comes, the Spirit of truth,  

he will guide you to all truth 


